신세계百, 5월 일본 시부야서 'K-뷰티·골프' 팝업 연다

- 신세계 하이퍼그라운드, ‘뷰티’(4/30~) · 골프(5/8~) 팝업 도쿄서 오픈
- 일본 최대 연휴 ‘골든위크’ 공략…K-팝 아티스트 포토존·인생네컷 등 선봬
- 지난 3월 시부야 109서 시작..장르·장소로 확대로 시부야 K-벨트 구축
 
 신세계백화점이 5월 뷰티와 골프 팝업을 열고 현지 시장 본격 공략에 나선다.
 
 먼저 일본 최대 연휴인 골든위크 기간을 겨냥해 일본 도쿄 시부야에서 K-뷰티 팝업을 전개한다.
 
 골든위크는 일본의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공휴일이 집중되는 대형 연휴 기간으로, 추석이나 연말과 함께 일본 최고의 소비·관광 시즌이다.
 
 이에 맞춰 신세계백화점은 오는 4월 30일부터 일본 도쿄 시부야 스크램블스퀘어 6층 팝업존에서 한국 색조 뷰티 브랜드 '코랄헤이즈'의 팝업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랄헤이즈'는 한국 메이크업 브랜드로, 2030 세대 트렌드 색조 뷰티 시장에서 한국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MZ 소비자층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팝업 기간 구매 고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은행사를 진행하며 K-팝 인기 아티스트의 인생네컷 사진을 제공하거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 등 K-컬처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운영할 예정이다.
 
 뷰티 팝업에 이어 5월 8일부터 5월 31일까지 시부야 히카리에 4층 팝업존에서 한국 골프 패션 브랜드 '욜프'를 선보일 계획이다. 행사기간 욜프 소속 아티스트가 직접 그래피티 그림을 시연하는 이벤트도 진행해 눈길을 끌 예정입니다.
 
 욜프는 그래피티 그림을 활용한 스트릿한 감성을 골프웨어에 담아 젊은 층을 공략하는 브랜드로, 기존 골프 의류의 틀을 벗어난 혁신적 디자인으로 일본 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이번 두 장르의 팝업이 열리는 시부야 스크램블스퀘어와 히카리에는 도큐 그룹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상업시설로,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에서 약 500m 이내에 위치한 시부야의 랜드마크이자 20~40대 여성 고객이 많이 찾는 쇼핑몰이다.
 
 하루 평균 300만의 유동인구가 몰리는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 인근 상업시설을 활용함으로써 신세계백화점은 최대의 집객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신세계백화점은 지난해 11월 도큐 그룹의 도큐 리테일 매니지먼트사와 MOU를 맺고, 콘텐츠 및 상업시설 협력에 합의한 바 있다.
 
 K-브랜드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신세계 하이퍼그라운드'를 통해 3월부터 시부야 109 5층에서 코닥어패럴, 키르시 등 K-패션 브랜드들의 릴레이 팝업이 시작됐고, K-뷰티 · K-골프로 장르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시부야 거점화를 추진한다.
 
 특히 하반기에는 패션·뷰티를 넘어 F&B 영역까지 확장할 예정이다. 신세계백화점은 지난 2월 신세계 하이퍼그라운드 일본 공식 SNS를 오픈하며 현지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 박상언 뉴리테일 담당은 "일본 최대 연휴인 골든위크 기간이 있는 5월, 시부야에서 K-뷰티와 K-골프를 순차적으로 선보인다"며, "신세계백화점은 패션은 물론 뷰티, 하반기에는 F&B까지 앞세워 ‘도쿄의 관문’ 시부야에 다양한 K-브랜드와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